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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문화재단이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.  

 

(재)대구문화재단은 29일 오후 3시 대구시 중구 대봉동 문화재단청사에서 현판 제막식을 갖고 

본격 출범했다.  

 

이날 현판식에는 김범일 대구시장, 최문찬 대구시의회 의장, 이인중 대구상공회의소 회장, 최영

은 대구예총 회장, 문화예술계 인사 등이 참석해 문화재단의 출범을 축하했다.  

 

대구문화재단은 앞으로 대구의 문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문화브랜드 개발을 위해 ‘왈츠와 공

연의 도시’, ‘창작패션의 도시’, ‘옛 골목의 도시’, ‘서정시 읽는 도시’, ‘청소년 합창의 도시’ 등 

10가지 문화브랜드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.  

 

또 194억원의 재단출연금을 재원으로 500억원 이상의 재원충당을 통해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 

지원과 지역문화예술 인력 육성 등의 목적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.  

 

김순규 문화재단 대표는 “대구문화재단은 앞으로 대구를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만드는데 선도적 

역할을 할 것”이라며 “이를 실행하기 위해 대구의 대표적 문화브랜드를 개발해 널리 알릴 것”이

라고 밝혔다.  

 

한편 대구문화재단은 지난 4월 재단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다. 이어 5월에 전 문화관광부 차관을 

지낸 김순규(62) 대표가 취임한 뒤 공개 모집을 통해 직원 9명을 채용하는 등 조직을 갖췄다.[데

일리안 대구경북=김종렬 기자]

◇ 대구문화재단이 29일 대구시 중구 대봉동 문화재단청사에서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. 

ⓒ (주)이비뉴스 - 무단전재, 변형, 무단배포 금지


